
성경을 읽다보면 목회자이면서 구약을 전공하

는 나로서도 이해하기 힘든 장면들이 많다. 그 

중의 하나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시는 하나님

이시다. 야곱이 누군가? 배고파 죽어가는 형 에

서에게 자비와 온정을 베풀지는 못할 망정 팥죽 

한 그릇에 큰 아들의 권리를 빼앗았던 인정머리 

없는 냉혈한 같은 사업가이고, 아버지의 축복을 

쟁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인 시대의 사기꾼

이다(물론 이 뒤에 있는 엄마 리브가도 비판으로부터 자유

롭지는 않다). 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분풀이로 가

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 아버지에게 반항하

게되는데, 이 모든 비극 뒤에는 야곱이 있었다. 

그가 문제의 시작이었다! 에서의 입장에서

는 쳐죽여도 모자랄 빌어먹을 동생이 야곱이다. 

야곱은 자기가 지은 잘못 때문에 차마 형 에서

에게 고개들지는 못하겠고, 그래서 선택한 것이 

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것

이었다. 그리고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 

베델에서 꿈에 하늘을 오르내리는 사다리를 보

게된다. 왜, 하필 야곱에게? 실의에 찬 형 에서

에게가 아니라 사기꾼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신 

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. 뭐 특별히 야

곱이 잘한 일이 있다고! 

야곱은 성공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

마와 같은 인물이다. 그러고보면, 야곱의 모습

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그대로 보여

주고 있다. 최근(2013년) 이원규 교수(감리교신학대

야곱의 사다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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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재의 베델. 현재의 베델은 Beitin이라고 부른다. 지금 베델에 성서시대의 유적은 남은 것이 없고, 십자군 시대의 망대의 흔적만
이 남아있다. 유대인 지역 베델도 있지만, 그곳은 성서 지역 베델에 이미 아랍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세운 
유대인의 정착촌이다.] 



학교)가 한목협의 주도로 발표한 2012년의 설문 

조사에 의하면, 현재 기독교인들의 19%가 건
강, 재물, 성공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교

회에 다닌다고 응답을 했다고 한단다. 설문이

라는 형식적인 틀 속에서 자기를 감춘 사람들이 

더 있다고 친다면, 19%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

건강과 재물, 성공, 결국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

사다리 삼아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고자 한다. 

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철저하게 부숴버리셨

다. 형도 두려워하지 않고, 아버지도 두려워하

지 않았던 야곱이 막상 가족들의 보호가 없는 

광야에 들어섰다. 혹시나 형이 따라와서 혼지

검을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마나 두려웠을

까? 바람 하나 막아 줄 수 없는 빈 뜰에서 얼마

나 추웠을까?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못할 수

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얼마나 외로웠을

까? 그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

셨다.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! 내가 하

나님을 사다리 삼아 올라가려고 할 때에는 이리 

부딪치고 저리 차이는 인생이지만, 하나님께서 

위에서 내려주시는 사다리를 통해서는 하나님

과 내가 만나고, 그 사이에 천사가 오르내리는 

신앙의 원리를 그제서야 알게된 것이 아닐까. 

그렇기 때문에 라반의 집에서 당하는 외삼촌의 

똑같은 사기 행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14년

을 하나님의 사다리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

지 않았나 싶다. 

• 2 •

[야곱의 꿈. 야곱이 꿈에 본 사다리를 형상화한 조각품이다. 욥바의 엣도시에 만들어
진 공원에 전시되어 있다.] 


